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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– 48주차

가정예배지

장년용

[욥기 30:16-31

부재중이 임재중으로

1 찬양과 기도

‧ 찬송 : 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

‧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•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
16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.

17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.

18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.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.

19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, 잿더미처럼 돼 버렸다.

20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

아 주지 않으십니다.

21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.

22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.

23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,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

압니다.

• 비참한 처지를 한탄함
24 그러나 사람이 망해 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?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

을 청하지 않겠습니까?

25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 주지 않았던가?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

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?

26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.

27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.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.

28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

됐다.

29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.

30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 가는구나.

31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 버렸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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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묵상하기

우리는 욥과 같은 고통을 감히 상상하거나 공감하기가 힘듭니다. 가족이 모두 떠나

고, 재산도 모조리 사라지고,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몸 구

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는 고통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

요? 게다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

답이 없으십니다. 지금 욥에게는 현실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가장 견디기 

힘든 고통이었습니다. 그러나 욥기의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욥의 아픔과 하나님의 

침묵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. 우리가 고통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시

며 그분의 시간에 치유하고 고치실 것입니다. 그것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이

자,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입니다. 

4 적용하기 

신앙의 하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슬퍼하며 포기하지만, 신앙의 

고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

내합니다.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포기

하지 마세요.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‘하나님의 부재중’이 ‘하나님의 임재중’으로 바뀌

게 될 것입니다. 

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영혼까지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? 아픈 시

간이지만,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나요?

②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, 나는 어떤 태도로 주

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?

6 기도하기

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
② ‘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?’라는 의심의 마음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

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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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– 48주차

가정예배지

아동용

[욥기 30:16-23]

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

1 큐티하기 전 기도

‧ 찬송 : 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

‧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 1 2 3

16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.

17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.

18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.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.

19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, 잿더미처럼 돼 버렸다.

20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 

주지 않으십니다.

21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.

22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.

23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,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

니다.

• 궁굼 사전

*잿더미: 풀이나 나무 등이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의 더미

*잔혹: 잔인하고 혹독함

• 말씀 씨앗

욥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. 하지만 하나

님은 듣거나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. 욥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

죽음으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했어요. 시간이 흐를수록 욥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저 괴로

울 뿐이에요. 욥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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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말씀 새싹 – 욥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한 것이 맞으면 O, 아니면 X에 표시하

세요.

5 말씀 열매 –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나요? 아래에 

쓰세요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

욥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죽음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했어요.

6 기도하기

하나님,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. 

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


